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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4일 대통령 발언록

임업인 초청 격려 오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 잘하면 변호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치를 하다 보

니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말 잘하면 청산유수라고 합

니다. 오늘 산림청장 말솜씨를 들으면서 청산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림

청 권역 안에 청산도 많고 유수도 많습니다. 말씀을 밤 새워 외웠는지, 잘 

하셨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일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어 이렇게 모셨습니다. 멀리 볼수록 확률이 떨

어지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가꾼다는 것이 보통 인내심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무를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특히 나무는 자체가 가치가 높은 것이어

서 가치 높은 것을 가꾸시는 분들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께 존경심을 갖고 치하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처음 취임하고 몇 달 되지 않아 KBS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백두대간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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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관들이 바빠서 잘 못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국무회의에서 같이 보게 했습니다. 그 때 이미 백두대간법은 이미 산림청

에서 제출된 때였기에 빨리 준비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산림청이 이미 백두대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

이 대단히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물론 환경부도 비슷한 법을 제출

했는데, 서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해외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부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 제일 부러운 것이 숲이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사방이 잘 조성되어 

가고 성공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달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도 시가

지를 다니면서 보면 외국나라 숲이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조림에 성공한 나라지만 도시 마을도 가꾸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

다.

 

마을 숲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일은 후손에 물려줄 가장 좋은 선물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대학교 보내 놓으면 데모하다가 평생을 망치

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제가 직접 뛰어 

들었다가 팔자가 좋아서 대통령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둘 있는 손녀

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

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릴 때 개구리 잡고 가제 잡던 마을을 다시 복원시켜서 아이

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저도 그런 일을 대통령 마치

고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마을의 숲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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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촌락 공동체 같은 것을 새

로운 형태로 복원시키고, 자연 속에서 순박한 정서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로서. (박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좋은 대화하시고, 좋은 말씀하시면 저도 대통령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도 부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촌락, 전체적으로 숲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